
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행위 문제 풀이의 과정( )

이 문제는 수능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미 풀이가 연구가 많이 된 문제이다2026 .

문제의 풀이보다 앞서 말한 생각하며 문제를 풀기 위한 몸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다.

일반적으로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해결은 교과서에서 언급했듯 그래프를 통한 관찰이 기본적이다.

 sin


,  cos


라 할 때, ≤ 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.

따라서 ≤ 일 때 두 점 ,  ,  가  


에 대칭이면 ㄱ은 참이고 이는 그래프의 관찰을 통, , 

해 쉽게 규명할 수 있다.



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ㄴ이다. 

ㄴ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.   ,   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다.

생각을 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훈련을 해보자면 발문이 매우 정교하게 작성된 평가원 문, 

항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.

ㄴ의 선지를 왜 집합으로 줬을까‘ ?’

ㄴ의 선지를 직역하면 두 집합이 서로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다 고 수학에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것의 정의를 , . 1 

아래와 같이 다루었다.

 ,  이므로 두 집합 ,  , ≤ ≤

 에 대해서 냐는 평가원의 

물음은 ⊂이면서, ⊃이냐는 물음으로 바꿀 수 있다.

우선 ⊃는 매우 쉽다 이는 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렸던 그래프의 그림을 통해 참임을 알 수 있다. .

또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앞서서 활용했던 경험을 재활용함으로서 풀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( .)

이제 ⊃를 판정한다 이는 나머지 경우의 . 에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음을 통해 보일 수 있다. 

우선 


 ≤일 때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.

≤  일 때에는 ㄱ에 의해  이면,  이므로,  ,  가 강제된다 그런데 이. 

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쉽게 판정이 가능하다.

따라서 ⊃이므로, 이다.

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게 가능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 트레이닝 중 하나는 잘 만들어진 문제의 발문을 직역하고 ‘

교과내용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문제 풀이의 과정에서 사용된 내용을 재활용하는 연습하기 가 있다’, ‘ ’ .



다음은 다른 기출이다.

ㄱ과 ㄴ의 선지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관건은 ㄷ인데 이 문제의 많은 해설이 의 , ≤을 구해

서 그 이차식의 미분계수를 비교한다 ㄷ이 단독문항이었으면 적절한 풀이지만 이 문항이 ㄱ ㄴ ㄷ이 연계된 합답. , , 

형 문제임을 고려하면 문제의 맥락을 무시한 풀이라 할 수 있다.

ㄱ은 ‘  에서   까지 움직인 거리’, ‘  에서   까지 움직인 거리’, ‘  에서   까지 움직인 거리 의 ’

비교로 각각의 값이 , , 가 나와 쉽게 알 수 있다.

ㄴ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. 의 의미를 변위로 착각한 학생을 가려내는 것과 , 즉 에서 가 어

떻게 결정되는지를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때 . 는   에서   까지 움직인 거리이다.

이렇게 ㄱ ㄴ의 과정을 통해 , lim
→



의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해야 계속 말해왔던 생각을 하며 문제를 푸, ‘

는 것 이 가능해진다’ .

→ 




, 




이므로, 




이다. 

따라서        lim
→



 이다.

→ 




, 




이므로, 




이다.

따라서        lim
→



이다.

사고력 평가를 하는 수능은 이런 식으로 그에 걸맞게 준비하면 동일 수학실력으로도 점 이상 올릴 수 있다10 .


